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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주년 개교기념식」식사

2013년 10월 14일

  서울대학교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개교 67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선배 ․ 동문들이 뿌린 

희망의 씨앗은 오늘날 웅비하는 서울대학교의 모습으로 그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국내외

의 많은 인재들이 모여들어 캠퍼스 곳곳에서 젊음을 불태우며 학문적 성과를 일구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졸업생들은 대한민국 공동체의 중추로서 소임을 다하는데 

그치지 않고 지구촌 곳곳에서 세계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서울대학교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그 척박하던 시기에 우리의 선배들이 품

었던 미래에의 비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기울였던 혼신의 노력에 새삼 경탄하게 됩니

다. 전쟁 직후의 폐허 속에서도 그들은 학문에의 열정을 잃지 않았고 더 자유롭고 더 잘

사는 나라를 이루겠노라는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열정과 꿈을 전

폭적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져 오늘날의 서울대와 대한민국을 이루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선배들을 자랑스러워하듯이 개교 100년, 150년을 맞아 우리의 후배들도 

우리를 자랑스러워하려면,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는 서울대학교의 발전을 위한 디딤돌을 

쌓아나가는데 매진해야 합니다. 자기혁신의 노력을 한 순간도 게을리 하지 않으면서 우리

의 꿈과 열정을 끊임없이 실현해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다짐은 대학의 사명을 올바로 인식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대학은 인류에 기여하는 소중한 지적자산을 만들어내고 가꾸어가는 지성의 전당이어야 합

니다. 또한 대학은 타산적 이해관계와 정파적 논란에서 벗어나 공동체의 보편적 가치를 

직시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의 원천이어야 합니다. 지식과 정보가 범람할수록, 사회경

제적 구심점이 흔들릴수록, 지성의 전당이자 지혜의 원천인 대학 본연의 사명을 합당하게 

수행해나가야 합니다. 이럴 때 서울대학교는 우리 사회의 「희망의 구심점」이 될 수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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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낡은 지식의 틀에 갇혀 기존의 성취에 안주하는 태도로는 이런 사명을 완수할 수 없습

니다. 기초학문의 가치를 분명히 인식하면서 개별 학문의 담장이 더욱 가치 있는 학문 탐

구를 제약하는 일이 없도록 늘 열린 자세를 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류에 기여할 수 

있는 세계 수준의 연구역량 강화에 진력하는 한편, 산학협동과 지식확산을 통한 사회기여

에도 힘써야 합니다. 우수한 인재들에게 예측가능한 자기실현의 길을 제시하고 이를 뒷받

침함으로써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우리의 임무입니다.

  개교기념일을 맞아 우리 학생들이 보다 긴 호흡으로 자신의 진정한 꿈을 발견하고 의연

하게 이를 추구할 것을 기대합니다. 개인과 사회의 발전을 가져오는 것은 그 구성원들이 

가진 열정과 꿈이었음을 우리 대학의 역사가 입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전문지식

과 함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감능력과 견고한 공동체정신을 동시에 갖춘 진정한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개교 67년을 축하하는 오늘 이 자리가 서울대학교의 사명을 다시 한 번 다짐하는 기회

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서울대학교가 우리 사회의 번영과 행복에 기여하는 지성의 전

당이자 지혜의 원천으로서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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